
보도 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5. 14.(목) 배포 시 배포 2026. 5. 14.(목)

 계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수급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해 제재방안 검토
 -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 도입 등 거래 관행 개선 추진
 -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신선란 449만개 추가 수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

정위)의 대한산란계협회 관련 발표와 관련하여, 계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가격정보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가고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협회가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의 산지가격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산지가격 조사․발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하고 전문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5년 6월부터 생산․유통 동향, 시장 수요, 재고기간 등 

가격 참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가격정보 제공 기능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농가-유통상인 간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 

도입을 위해 가격․규격․거래기간․손상비율 등을 포함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하여 거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계란 수급과 관련하여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은 1,134만 마리로 ‘20/’21년 겨울 1,696만 마리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수입과 계란가공품에 할당

관세를 도입하고,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월 평균 소비자가격은 6,959원

으로 전년 동기 6,645원 대비 4.7% 상승하여 ‘21년도에 38.2%가 상승한 

것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 (‘20년) 1~5월 평균 계란 소비자가격 5,294원(30구) → (21년) 7,316원(38.2%↑)

 * 신선란 수입 : (‘21년) 3억 8천만 개, (’26년) 1,011만 개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월부터 신선란 564만개를 수입하였

으며, 5월 19일까지 미국산 224개, 5월 27일까지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수입할 계획이며, 6월에는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추가 수입할 

계획입니다. 계란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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